
위 원 단 상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영화 ‘대처’에 나오는 말이다.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생각과 말, 행동, 습관이 결국 한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것이 인생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마치 우리의 직업이 우리 자신을 규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처럼. 

한 가지 직업에 오래 종사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직업적 특성이 몸에 배게 된다. 몇 년간 기자를 하다가 교수로 방향전환

을 한 이후 3년 전부터 언론중재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자, 교수, 중재인의 직업적 특성을 익

히게 되었다.

초창기 기자생활을 할 때,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불의를 바로잡겠다는 사명감으로 인해 나는 늘 일에 빠져있었다. 어떤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 문제를 파헤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부분에 먼저 눈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

다. 급기야는 이러다가 인간관계마저 나빠지겠다는 위기감마저 갖게 되었다. 이후 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되어 강단에 서게 되면

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평가하는 이 직업적 특성이 나를 훈계하고 점수 매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나의 일상에서 일의 순위를 정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가르치려고 드는 습성이 생기면서 이것이 굳어질까 봐 경

계하고 스스로를 다잡고 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일이 생겼다. 바로 언론중재위원. 법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의 삶에 ‘법’이 들어오고 경청과 판단이라는 새

로운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사실 법을 멀리하게 된 데는 유학생활에서 좋지 않았던 경험 탓이 크다. 파리2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할 때 석사과정에서 전공필수로 커뮤니케이션법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알아듣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시험 문제가 법조문을 

들어 해석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낙제. 재시험을 치렀지만, 성적이 조금 올라 겨우 통과할 정도였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을 하게 

되면서 자주 법조문을 찾아보고, 법적 근거를 따지는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의심해보고 다른 사

례를 살펴보게 되었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된 것은 큰 수확이다. 

새롭게 얻게 된 이 일은 TV드라마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다지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법정 드

라마 장르로 구분되는 SBS 수목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시청하면서 법률용어를 익히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판결을 이

끄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 드라마에는 ‘짱변’이라 불리는 국선변호사 장혜성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고, 검사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로 뛰며, 판사가 고심하며 판결을 내리는 현실세계의 모습이 펼쳐진다. 여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소년이라는 환상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극적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특히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쉽

게 접하게 되는 사건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때로는 코믹하고 때로는 이성적이며 또 때로는 로맨틱하게 풀어내는 

것이 이 드라마의 매력이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의 일에 대해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의 결정으로 혹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경청하며, 언론의 권력을 경고

하는 우리의 일이 습관이 된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보다 따뜻하며, 보다 정의로운 자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너의 운명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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